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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교육도구의 발전과 학습자의 정서적 웰빙

: 연구동향 분석

Advancements in AI Educational Tools and Learners' Emotional 

Well-Being: A Trend Analysis

김현서1, 조설희2*

Hyun Suh Kim1, Seol Hui Cho2*

요 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 교육도구의 발전과 학습자의 정서적 웰빙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인공지

능의 교육적 활용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정서학습, AI 감성 컴퓨팅, 

AI 학습자 감정 분석, AI 튜터의 교육지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리뷰하고, AI 인공지능 기술과 정서

적 웰빙의 긍정적 측면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감성 컴퓨팅 기술 등의 발달로 인공지

능이 학습자의 감정을 분석하고,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개선하는데 기여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인공지능 기술이 학습자의 정서 상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반

응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학습자의 학업성취 및 정서적 웰빙에 실용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

로 발달한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문화적 및 언어적 변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인

간의 고유성을 대체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사용에 따르는 윤리적 문제 등의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교육도구와 학습자의 정서적 웰빙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하였다는 의

의를 지닌다.

핵심어 : 인공지능, 사회정서학습, 감성컴퓨팅, AI 튜터, 정서적 웰빙

Abstract

This study endeavors to critically examine the development of AI-driven educational tools and their 

influence on learners' emotional well-being, with a focus on deriving educational implications pertinent to 

the integration of AI in pedagogy. To this end, the study undertakes a comprehensive 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on social-emotional learning, AI-based affective computing, emotional state analysis of learners, 

and the role of AI tutors in educational support. The research highlights both the benefits and constraints 

of utilizing AI to enhance emotional well-being in educational contexts.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advancements in affective computing empower AI to effectively analyze and interact with learners' 

emotions, thereby enriching their educational experiences. Furthermore, AI's enhanced capability to accurately 

assess emotional states and deliver tailored real-time responses plays a significant role in bol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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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performance and emotional well-being. However, the study also underscores the limitations 

inherent in AI technologies, such as challenges in adapting to 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the inability 

to replicate human uniqueness, and the ethical dilemmas associated with their misuse.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delineates both the potential advantages and the limitations of AI in supporting the 

emotional well-being of learners within educational frameworks.

Keyword : Artificial Intelligence, Social-Emotional Learning, Affective Computing, AI Tutor, Emotional 

Well-being

1. 서론

최근 교육 분야에서 Chat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LLM) 및 생성형 AI(Generative AI)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수업 현장에 적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습자 개

별 맞춤형 교육과 학습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인공지능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다 [1-4]. 대형 언어 모델 기반의 인공지능은 자연어로 질문하고 즉

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학생 개인의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고 대화형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개별 학습자의 진도나 학습 선호도에 맞춤형 정

보를 제공하여 학생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게 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깨

닫도록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5]. 고도화된 자동 피드백 제공 시스템은 학습자가 문제 해결 시간

을 단축하고 원하는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교수자

가 개별 학생을 지도하거나 수업의 품질을 향상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하여, 전

반적인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6].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더욱 미래지향적인 결과를 관찰할 수 있다. 창의

성 교육에서 인공지능 도구가 학습자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방식과 창의적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미술과 음악 같은 예술 교과목에서 창

의적 과제를 수행할 때, 생성형 AI 도구는 학생들이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과 아이

디어를 제공한다 [7][8].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공지능이 커리큘럼에 적절히 반영될 때 학습자의 창

의적 역량 범위를 확장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지지한다. 다만, 교육과정에서 도출

된 작품이 전통적인 창작물의 예술적 가치와 미적 평가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떠한 위치로 인식

되어야 할지는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 학자는 인공지능은 앞으로 인간의 창의적 표현

을 강화하는 지원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교육적 측면에서 학습 효과와 협력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9].

교실에서 학습자의 학습 효과성 제고와 관련하여 AI 도구의 기술적 효용성 연구와 다른 한편으

로 부상하고 있는 이슈로 학습자의 정서적 웰빙(emotional well-being)이 있다. 정서적 웰빙은 자신

의 감정을 이해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며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성취감을 형성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성취감과 즐거움, 자기효능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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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10]. 전통적 교실에서는 교수자가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자가 겪는 학습 과정의 어려움이나 불안함과 같은 감정을 알아차리고 대응한다. 반면, 기술의 

발전과 함께 ChatGPT와 같은 정교한 모델이 점차 인간이 사용하는 유사한 맥락의 언어를 고도로 

학습해감에 따라 인공지능이 학습자의 학업성취를 촉진하고 정서적 안정과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

키는 등 학습자의 정서적 웰빙 증진에 활용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11].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학습자의 정서적 웰빙과 학습경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탐색

적 접근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정서적 웰빙 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이 

주목받고 있다 [12]. 사회정서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과 긍정적 관

계를 형성하면서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향상과 전인적 발달을 촉진한다 [13][14]. 사회정서학습을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고도화하

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정서학습의 확장에 관한 교육 연구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의 감정 상태를 컴퓨터 비전을 통해 얼굴 표정을 탐지하거나 음성을 분석하

여 인식하고, 이를 통해 교수자들이 학생의 정서적 요구와 결핍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지

원을 제공하는 감성 컴퓨팅(Affective Computing)과 같은 기술이 있다 [15].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학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웰빙과 교육 현장에서 눈부신 발

전을 거듭하고 있는 에듀테크(Edu-Tech) 환경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인공지능과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사회정서학습은 긍정적인 관계 형성,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

정으로, 자기 인식, 관리, 사회적 관계 및 의사결정을 훈련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한다 

[13]. 학습 과정에서 이러한 정서와 인지 능력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교수자와 학습자 간 소통이 강조된다. 이를 위해 개발된 AITS (Affective tutoring system)는 

감정적 데이터와 인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 방법을 조정하여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16]. 연구에 따르면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 정서적 측면은 학습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뿐 아니라 학습자에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학업 환

경을 제공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17].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AI가 학습자의 사회 정서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각 학생의 필

요한 학습 능력에 따라 다른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등 학습경험을 개선하는 사례가 있다. 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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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의하는 AIEd (AI in Education)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교수자의 행동을 모방하여 적절한 피드

백과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감정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 기술 도입은, 기존의 학습 

과정에서 컴퓨터를 통해 얻었던 단순한 정보 전달의 차원을 넘어 정서적 지원과 함께 포괄적인 학

습경험으로 확장할 수 있다 [18][19]. AI 기술은 사회정서학습(SEL)에서 개별 맞춤 지원(personalized 

support), 정서적 기술 개발(Emotional Skill Development) 그리고 학생 참여 증진(Student Engagement 

Enhancement)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 학습자의 선호도와 정서적 

요구에 맞추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VR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사회적 기술

을 익히고 공감과 정서 조절을 향상하거나 반응형 학습경험(interactive learning experience)을 통해 

몰입감을 높이고 학습 참여도를 증진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20].

2.2 감성 컴퓨팅(Affective Computing)

감성 컴퓨팅(Affective Computing)은 기계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도

록 학습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 분야는 컴퓨터 과학, 엔지니어링, 신경과학, 심리학을 융합하여 

인간과 기계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한다 [21]. 감성 컴퓨팅은 인간의 생리적 감정신호(emotional 

signals)를 인식하고, 멀티모달 융합(multimodal fusion)기술을 통해 이를 시뮬레이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 덕분에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교육, 비즈니스 서비스, 예술 및 엔터테

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가능성이 탐구되고 있다. 최근 아바타나 로봇의 표정과 움직임을 

통해 자연스러운 감정 전달을 구현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다양한 문화적 감정 표현을 인

식하고 적응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감성 컴퓨팅 연구는 텍스트, 음성, 얼굴 표정, 생리

적 신호 등 다양한 멀티 모달 데이터 소스를 결합하여 인간의 정서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

는 데 주력하고 있다 [22].

이는 교육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감성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요구에 맞

춘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자들이 학생의 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원할 방

법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으로 몰입한 학습자는 정보 처리와 학

습 성과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 감성 컴퓨팅 시스템은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을 느끼도록 유도하고,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더 높은 학업 성취도를 이끌어 낸다. 이처럼 감성 컴퓨팅은 ​학습자의 정서적 웰빙과 학습 성과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술은 정서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 

환경을 개인화하고,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증진시키며, 학업성취를 향상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3].

2.3 AI 학습자 감정 분석(Sentiment Analysis, SA)

AI 기반의 감정 분석(Sentiment Analysis, SA) 도구는 학습자가 학습 중 느끼는 감정을 실시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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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피드백하여 학생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 감정 분석은 텍스트, 

얼굴 제스처, 뇌전도(EEG) 신호, 음성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된 감정을 포착하고 평가하여 마케팅, 

의료, 교육의 분야에서 점점 더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기

반으로 학생의 정서 상태와 학습 상태를 다각도의 방법으로 모니터 한다 [24]. 인공지능은 다양한 

모달리티(Modality)를 결합하여 감정을 인식하는데 감정과 관련되는 생리적 신호인 근전도

(Electromyography), GSA(Galvanic Skin Response), 혈류량(Blood Volume Pulse)의 변화를 관찰한다.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과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을 활용하여 음성 데이터

의 발화 수준 및 운율적 특징을 수집하여 감정의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기술을 더해 표정과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분석하여 감정 상태의 

추론 결과의 정확도를 높인다 [25].

AI 기술 기반의 학습자 감정 분석에 관련된 연구는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개선하는 데 교육적 

도구로서의 잠재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감정 분석의 대표적 기술 중 하나인 얼굴 감정 분석(FSA)

은 표정을 컴퓨터 비전(CV)이 인식하고 개인의 감정 상태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이다. 이목구

비의 변화와 특징을 분류하여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 감지와 감정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며 측정 대상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학습자

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감정적 단서 추출 및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기도 한다. 분석 데이터는 전

체 문서 범위에서 개별 문장 내의 세부 표현 문맥의 수준까지 정교하게 이루어진다.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정서적 반응을 감지하고 분류하여 학습자의 동기부여와 만족도 변화를 

분석하여 교수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26].

2.4 AI 튜터의 교육지원

Open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인 ChatGPT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사람의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 모델은 인터넷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사실적인 인간 텍스트를 생성

하도록 훈련된 딥 러닝 신경망으로 1,750억 개 이상의 머신 러닝 매개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이 시스템은 학습자와의 대화에서 질문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작동하며, 고

급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기술을 통해 의사소통 과정의 맥락을 이해하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창출한다 [27]. 한 외국어 교육 기관에서는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학습자를 대상으로 삼각 측정(triangulation) 방식을 사용하여 

ChatGPT의 활용이 SEL의 하위 영역인 개인 인식, 사회적 인식, 개인 관리, 사회적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ChatGPT는 EFL 학습자의 의사소통 기술 향상, 문화적 이해 증진, 불안 감소 

및 정서적 안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ChatGPT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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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비판적 사고 및 감정 학습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28].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대화형 에이전트를 만들어 학습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시도한 사례가 

있다. 자연어 처리의 응용 분야로 자동 기계 번역,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음성 인식 기술, 사

용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챗봇(Chatbot)이 있는데, 챗봇은 AIML (Artificial 

Intelligence Markup Language, 인공지능 마크업)과 LSA(Latent Semantic Analysis, 잠재 의미 분석)을 

사용해 학습자에게 적절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 [29]. 이러한 챗봇(Chatbot)의 형태 AI 튜터는 전

공 분야 임상 수련에 적용해야 하는 실무 교육에도 적용되고 있다. 모바일 챗봇을 활용해 간호학 

전공 학생들이 실제로 환자와 상호작용하고 임상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훈련을 수행했으며 결과

적으로 학업 성취도 향상과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30]. 챗봇(Chatbot) 형식의 

AI 튜터는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를 기반으로 감정 분석을 수행하여 학습

자와의 대화에서 그들의 정서적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대화 기록에서 감정 변화를 추적 대응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챗봇 ‘Max’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

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Maxx는 대화 흐름 도구(Dialog Flow)를 사용하여 자연어 처리(NLP)를 구

현하고, 플러터(Flutter)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에서 작동하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oogle Cloud 

Platform)을 통해 데이터 저장과 보안을 유지한다 [31].

2.5 AI 인공지능 기술과 학습자 정서적 웰빙의 명암

인공지능을 교육 현장에 도입하여 학습자의 정서적 웰빙을 도모하고자 하는 연구는 대규모 언

어 모델 GPT의 상용화와 초거대 AI(Hyper-scale AI, Foundation Model)의 고도화와 함께 진화하고 

있다. 텍스트에서 감정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감성 분석 기술과 대량의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

를 추출하는 기술이 활용된다. AI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은 학습

자를 정서적으로 연속 모니터링하며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여 기존 인간 교수자가 수용할 수 있

었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32][33]. 교수자들은 GPT와 같은 챗봇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선호도와 수준에 맞춘 튜터링 개입 및 평가 도구를 설계하고,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호기심과 고차원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다 [20]. 또한 

표정, 음성, 텍스트, 생리적 신호 등 다양한 모달리티를 사용하는 감정 인식(Emotion Recognition, 

AER) 기술은 더욱 과학적으로 학습자의 감정에 접근할 수 있다 [34].

AI 기반 학습자의 정서적 웰빙 추구는 다양한 장점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교육에 혁신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몇 가지 한계와 도전 과제도 함께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감정 분

석 기술은 문화적 및 언어적 변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텍스트 데이터에서 

언어적 비꼬기(sarcasm)와 풍자(ironia)를 감지하는 것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7].

동일한 감정이 문화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모델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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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감정 인식 시스템이 모든 학습자에게 일관된 성능을 발휘

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얘기한다 [35]. 한편 인간의 상호작용을 AI가 복제할 수 없으며 인간 교수자

가 가진 비판적 사고, 창의성, 감정과 같은 고유한 자질은 AI로 대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36]. 인간 교수자만이 학생들과 강력한 정서적 연결을 구축할 수 있으며 가르치는 것 이외에 힘든 

상황에서 멘토가 되어주거나 측은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37]. 또한 감정 인식 및 분석 

시스템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대두된다. 특히 생리적 신

호(EMG, GSR, BVP)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다룰 때는 부적절한 사용이나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 

[38]. AI가 사회정서학습에 적용될 때 윤리적 문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그리고 알고리즘의 편향성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연구에 따르면, AI 기반 시스템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

이 있으며,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감시 및 추적 시스템이 학생들의 학습 행동과 개인 정보를 과도

하게 수집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UNESCO와 OECD는 AI의 교육적 사용에 대한 윤리적 원칙을 

제시하며, 데이터 자율성과 인간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9-41].

3.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인공지능 교육 도구의 발달과 학습자의 정서적 웰빙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학습자

에게 긍정적 학습경험을 제공하도록 조력하는 사회정서학습에 인공지능 교육 도구의 활용 가능성

을 탐색하고, 인공지능 교육 도구 활용과 관련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

정서학습, AI 감성 컴퓨팅, AI 학습자 감정 분석, AI 튜터의 교육지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리뷰하

고, AI 인공지능 기술과 학습자의 정서적 웰빙의 명암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이 AI 감성 컴퓨팅 기술 등의 발달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감정을 분석하고, 학습

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정서학습에서 개별 맞춤 지원, 정서적 기술 개발, 학생 참여 증진 측면에서 긍정적 효

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

제공 및 피드백이 가능해져 교육현장에서 추구하는 학습자 맞춤형 개별화 교육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4]. 또한 인공지능의 발달과 같은 기술혁신은 교육환경을 변화

시켜 학습자의 긍정적 학습경험에 기여한다는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10].

둘째, 인공지능 기술이 학습자의 정서 상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학습자의 학업성취 및 정서적 웰빙에 실용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달한 것을 

확인하였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모달리티의 결합,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심층 신경망을 활용한 음성 

데이터의 발화 수준 및 운율적 특징을 수집하여 감정 패턴 학습 및 예측, 컴퓨터 비전 기술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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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표정과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감정 상태의 추론 결과의 정확도를 

높인다. 또한 고급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의사소통 과정에서 감정 분석을 수행하여 학습자와의 

대화에서 그들의 정서적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대화 기록에서 감정 변화를 추적 대응하여 대

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창출한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발달은 교육에 혁신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인공지능이 교육에 혁신적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및 언어적 변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인간의 고유성을 대체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사용에 따르는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한계

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테크놀로지를 교육현장에 수용

할 때 도구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교감을 통한 정서적 합리성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4]. 또한 인간의 고유성을 대체하는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과 협업을 통해 학습자를 조

력할 수 있는 대안으로 더욱 명확한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고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사회

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교육 도구의 발전과 학습자의 정서적 웰빙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학습자의 긍정적 

학습경험 등 정서적 웰빙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교육도구로서 활용 가능한 기술적 발달 수

준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의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교육현장에서 인

공지능을 교육 도구로 활용할 때 고려해야하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

능을 활용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개발 등 교육현장에서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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